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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영참여 수준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n Family Involvement

on Corporate Innovation Performance)

김 영 균1)*

(Young-kyun Kim)

요 약 가족의 경영참여 유무와 관여정도에 따라서 기업성과에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의 경영참여(family involvement)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경우

에는 가족의 경영참여가 높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의

경영참여와 다양한 혁신성과(사내기업가 정신, 급진적 혁신, 그리고 점진적 혁신)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색적

으로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창업자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참여 수준도 모든 혁신성과 지표들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 가족의 경영참여, 가족기업, 대리인 비용, 혁신성과, 사내기업가 정신,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

Abstract Prior studies have reported equivocal patterns of the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involvement and firm performance, particularly financial performance. In line with this research

trend, this study focuses on non-financial performance that agency costs may marginally influence. tri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epotism and the three types of innovation performance, namely

corporate entrepreneurship,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has shown that family involvemen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hree types of innovation

performance.

Key Words : Nepotism, Agency Costs, Corporate Entrepreneurship,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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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리고 국내외 경쟁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 기업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전략은 기업 혁신을 통해서 고객지향적

이고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이다[1]. 이러한 환경

에서 기업의 혁신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

의 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진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신속

한 의사결정이 용이한 오너(owner)중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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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문경영인의 비 가족기업보다 우세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한때 세계 제일이었던 일본과 유

럽의 전자산업의 쇠퇴와는 다르게 확고한 오너십

바탕의 한국(Samsung, LG, Hyundai 등)의 기업

들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개척이나

사업 확장이 용이하였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존재 해왔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고, 대

부분의 가족기업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으며, 또한 상장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서도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 상속세의 감면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도 사내기업가정

신을 통해서 끊임없는 신사업 개발이 필요한 상

황에서 가족의 경영참여가 비재무적 혁신성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때, 가족중심의 기업은

단기이익 중심이 아닌 기타의 목적(예를 들어,

가업승계 및 사업 확장을 통한 가족배분)으로 인

해서 혁신성과 및 사내기업가 정신활동이 더 활

발할 수 있다[5]. 또한, 가족의 경영참여로 인해

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낮을 수 있으

며, 특히 가족이 중역으로 참여할 경우 대리인

비용의 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의

경영참여와 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한 결과, 창업자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참여 수준도

혁신성과들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경영과 관련

한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월드히

든챔피언기업 등의 육성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

경영 및 가업승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대리인이론

대리인 비용[2-3]은 소유주(principal)를 대신하

는 대리인(agent)과 소유주간의 이해의 상충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

보의 비대칭성과 다양한 이해갈등으로 대리인 비

용이 발생한다. 만일 두 주체가 이해가 일치한다

면 대리인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4].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해의 상충이 발생하며 주로 대리인이 소유자보다

경영상황과 관련한 더 많은 실제적인 정보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

해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대게 두 가지로 분

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분류될 수 있

다.

도덕적 해이는 반대로 대리인 경영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과하게 또는 부족하게 행하여 소유

주에게 불리하고 대리인에게는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의 예는 업무를 회피

(shirking)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유용(consumption

of perks)등을 포함한다[4]. 예를 들어, 기업의 실

소유자인 주주들은 주가가 극대화 되는 것을 바

라기도 하지만, 한편 대주주인 가족들의 가업 승

계 및 확장에 더 큰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리인 경영자의 경우는 주가 극대

화와 함께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며 이는

종종 소유주의 목적과는 다를 수도 있고, 소유주

의 부를 탈취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4]. 이러한 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이해상충

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대리

인에게 좀 더 많은 보상(incentive), 처벌, 감시,

확증(bonding), 경영절차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이

익을 합치시키고 면밀하게 대리인을 살펴봐야하

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5].

역선택은 소유주가 의도하지 않은 이해의 상충

이 발생하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면하지

않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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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

유주는 좀 더 많은 탐색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대리인 문제는 소유주(principal)와 대리

인(agent) 관계가 효용함수에서 멀어지거나 정보

의 비대칭으로 발생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대리인 비용은 결국 소유주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대리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이 기업의 고위관리자로써 기

업 경영에 참여할 경우, 전술된 바와 같은 정보

의 비대칭성 및 목적의 불일치성으로 인한 대리

인 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

러한 비용의 감소는 기업의 다양한 성과로 연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헌고찰 및 가설의 설정

가족경영(family involvement)이란 외부 사람

들보다 가족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전통적으

로 소유주가 경영하는 기업(가족경영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4][7-8]. 그러나 가족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가족경

영과 기업의 성과 사이에 대해서는 불일치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가족경영과 대리인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3가지의 의견: (1) 가족

경영을 통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2) 가족경영

에서도 발생 가능한 높은 수준의 대리인 비용,

그리고 (3) 전문경영인 활용에서 발생하는 대리

인 비용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족경영을 통한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와 관련해서, 가족경영은 가족의 목표(goal)를 다

음 세대에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경영참여 가족과 대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

인 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6].

Stewart[9]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거의 모든

문화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족간의 책

임의식과 서로를 위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들

었다. Wu[10] 또한 이타주의는 많은 경우에 있

어서 대리인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학자들은 가족소유 기업내 구성원들

이 서로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입과 비용

의 소비를 조절하려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가족기반 동질감(clan-based

collegiality)은 일반적인 기업들에 발생하는 대리

인 비용의 발생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Parson[11]의 연구에서 가정하고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isenhardt[3]는 가족기

업에서는 목표가 동일하고 서로의 행동이나 결과

를 지켜보거나 특별하게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한 목표의식으로

인해, 가족이 전문경영인으로 있을 경우, 역선택

의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경영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대리인

비용의 발생과 관련하여, Bruce & Waldman[12]

은 이타주의가 “Samaritan's dilemma"의 경우와

같이 무임승차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또 다른 대

리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능력이 부족한 관리자[13]와 탐욕적인 관리

자[14] 등이 가족구성원일 경우 높은 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갈등과 관련한

논문을 보면 오히려 가족이란 특수성이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5-16]. Schulze et al.[15-16]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족경영이

아닌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그 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가족참여(nepotism)는 능력이 부족한 관리자라

도 교체하기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

할 수도 있다[17-18]. 이로 인해 Schulze et al.

[15-16]은 그들의 실증연구에서 능력이 부족한

가족관리자의 기용은 기업성과도 저하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어떤

행동이 소유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소유주의 이

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주로 발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기여 또

는 기여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가족 관리자들에

게 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기업에 있어서의 대리인 비용을 좀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n Family Involvement on Corporate Innovation Performance

- 98 -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5].

대리인 비용은 주로 대리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소유주와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한다. 그

러므로 소유주가 만일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원을 분산하고 대리인

경영자가 이를 찬성한다면 경제적인 성과는 감소

하겠지만 대리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5]. 가족기업 관련한 연구 중에

Eaton et al.[19]은 가족기업에 있어서 위와 같이

경쟁우위나 경제적인 목표를 덜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경쟁우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

를 발표했다. Chua & Schnabel[20]은 이와 유사

하게 가족기업들의 투자에서 금전적과 비금전적

수익이 동시에 있을 때,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추

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 금전적인 수익

을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

하면, 가족소유기업에서는 단기의 금전적인 이익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금전적인 목

표가 있어서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가족간 갈등도 해결될 수도 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중심 경영

의 효용성을 대리인 비용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혁신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리인 비용 이

외에도 다양한 비경제적인 동기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가족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 비용과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음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 이론 이외에도 최근에는 기업행동이론

(Behavioral Theory)에서도 가족경영과 기업의

혁신 및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Gómez-Mejía et al.[31]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논

문에서 제시하였던, 가족경영을 하는 기업이 더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면서, 가족경영을 하는 기업에서 경영인의

핵심관심사는 사회-감정적 부(Socio-Emotional

Wealth)이고, 이를 준거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 현재의 성과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받아드리는 위험감수(Risk Willing) 성향을 보이

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ómez-Mejía et

al.[32]은 본 논문과 비슷한 상황인 R&D 투자와

관련하여 가족경영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R&D 투자가 가족기업에게는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제시하는 Mixed-Gambl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기관투자가의 유무, 사업 다

각화, 그리고 현재 기업성과의 저조의 상황에서

가족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가족기업이 단순히 위험만을 인지하고 보수

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R&D 투자가 가족의 사

회-감정적 부를 증가시키는데 주는 이익을 인지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비용이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기업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 및 가업승계

등을 위한 비재무적 혁신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가족경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초래

하는 가족간 목적 불일치는 비금전적 보상(예를

들어, 가업승계 및 가업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줄

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경영시, 순수 대리인 경영

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동시

에, 단기 수익중심의 목표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활동에 대한 공동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혁신과 관련한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 특히, 혁신활동의 결과가 장기간

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

에, 가족이 경영진으로 참여할 경우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였다.

H1: 가족경영은 기업의 혁신활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1-1: 가족경영은 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

활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1-2: 가족경영은 기업의 점진적 혁신활

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다.

H1-3: 가족경영은 기업의 급진적 혁신활

동과 정(+)의 상관과계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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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설문의 진행 및 응답자(기업) 특성

본 연구는 사내기업가 정신 및 혁신 활동을 통

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국내의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혜택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은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수도권과 인천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대상기업

들의 선정은 수도권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소

속된 기업들과 수도권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률

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서 실제 수거된 설문은

203부였는데 이중 동일회사의 복수응답 설문지 3

부를 제외하고 200부(100개 기관)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참여한 기업들의 산업군을 살펴보면 전

기/전자 24개사, 기계류 15개사, 자동차관련 9개

사, 화학 10개사 식료의료를 포함하는 생명공학

12개사 그리고 기타 31개사였다. 설문 대상 기업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은 약 3%,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은 약 27.9%,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업은 33.8%,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17%,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기업은 약 14%, 1000명이상의 기업도 4%였다.

Table 1은 응답 기업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중 남성이 168명

으로 32명의 여성 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에

있어서는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응답자가 18명,

30세부터 35세까지가 15명, 35세 이상 40세 이하

가 24명, 40세 이상 45세 이하가 43명, 45세 이상

50세 이하가 86명, 그리고 50세 이상의 응답자가

15명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71.7%로서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근속년수는 본 설문의

대상이 C-level 대상임으로 인해서 71.1%가 10년

이상임을 알 수 있으나 일부 응답자들의 근속년

수가 낮게 표시된 것은 경력자들의 경우 응답하

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근무연수를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학력의 특징을 보면

응답자들의 94.6%가 대학졸업자임을 알 수 있었

고 특히 34.4%가 대학원재학이상의 학력으로 나

타났다. 그 외 설문대상기업들의 종업원의 수는

TABLE 1에 요약되었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s

Frequency Percent(%)

Type

of

Industries

Electronics 23.5 23.5

Machinery 15 15

Automobile 8.5 8.5

Chemical 10 10

Bio(Food, Medical) 12 12

etc 31 31

Gender
Male 168 83.5

Female 32 16.5

Age

25 - 30 years 18 9

30 - 35 years 15 7.5

35 - 40 years 24 11.9

40 - 45 years 43 21.4

45 - 50 years 86 42.8

Over 50 years 15 7.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 2

2 year College 7 3.5

4 year University 121 60.2

Attending graduate school 19 9.5

Graduate school graduate 50 24.9

Tenure

Less than a year 1 0.5

1 - 3 years 18 9

3 - 5 years 21 10.4

5 - 10 years 18 9

10 - 15 years 116 57.7

Over 15 years 27 13.4

Number

of

Employs

Less than 10 3 3

10 - 50 employees 27.9 27.9

50 - 100 employees 33.8 33.8

100- 300 employees 16.9 16.9

300-1000 employees 14.4 14.4

Over 1000 employees 4 4

Total 200 100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Single Source Bias를 줄

이기 위해서 복수의 중역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1], 이들 응답을 기관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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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기업에 대한 기초통

계, 응답자가 인지하는 가족경영정도 및 참여 가

족수, 그리고 다양한 혁신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최고경영자 및 기업의 담당중역까지만 설문

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질적인 조사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점진적 그리고 급진적 혁

신활동은 Chandy & Tellis[22]와 김영균[2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내기업가정신활동은 Zhara

[24]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경영 수

준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vis et

al.[25]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세대(Generation)

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Astrachan & Kolenko

[26], Litz[27], 그리고 Sharma et al.[28]은 지분

의 정도(%)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hara

[24]와 비슷하게, 가족경영은 중역들이 인지하는

가족경영참여 정도와 실제 참여하는 가족의 수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질적 그리고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 상

장사들이 많아 지분율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또한 응답자들이 지분율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들 설문항목들은 본 연

구에 특성에 맞도록 설문항목을 부분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설문 항목은 리커트 7점 척

도를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설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를 활용

하여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상

관관계 분석을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모형

의 적합도 분석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혁신활동

관련 변수들 (사내기업가 정신, 점진적/급진적 혁

신) 변수들로써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

으로 판단하여 사내기업가정신 요인과 급진적/점

진적 혁신활동 요인, 그리고 가족의 기업경영 참

여정도를 분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이들 요인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

여주고 있다.

신뢰성 및 항목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 역시

모든 항목에서 0.8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설문의 신뢰성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33].

5.2 가설검증

이상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설문항목에 대해 변수별로 평균값을 구하

였고, 이들 평균값을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이 아닌 상관

관계 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1) 본 연구의 목적이

가족경영이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Causality)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가족경영

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

기 때문이며, 2) 독립변수인 가족의 경영참여여

부와 참여 가족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두 개

의 변수를 회귀분석에 동시에 활용할 경우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독립변수를 분리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한다면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하

게 한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Table 3은 상관

관계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설1은 가족경영은 기업의 혁신활동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하위

가설로 사내기업가 정신,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역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경

영참여도는 사내기업가 정신(r=.273, p<.01), 점진

적 혁신성과(r=.288, p<.01), 급진적 혁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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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ame Factor Loading

Corporate

Entrepre-

neurship

CE4 .899

CE5 .879

CE1 .849

CE3 .839

CE2 .836

CE9 .801

CE6 .783

CE8 .777

CE13 .775

CE7 .691

CE12 .659

CE14 .490

CE11 .478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RIP3 .925

RIP2 .919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IIP3 .924

IIP2 .899

The Number of

Participating Family

Involvement

.943

.923

.756

Eigenvalue 7.55 3.13 0.68 2.313

Variance explained(%) 53.91 78.14 17.08 77.11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1] [2] [3] [4] [5]

1 Level of Family Involvement .303** .273** .288** .215*

2
The Number of Participating Family

Members
.223* .236* .241*

3 Corporate Entrepreneurship .719** .772**

4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702**

5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Mean 4.89 4.85 4.17 4.22 3.97
Standard Deviation 1.42 5.62 1.23 1.01 1.24
Cronbach‘s α .805 - .918 .939 .959

* p<0.05, ** p<0.01

Table 3 Correlation Matrix

(r=.241, p<.0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참여가족수

도 사내기업가 정신(r=.223, p<.05), 점진적 혁신

성과(r=.236, p<.05), 급진적 혁신성과(r=.241,

p<.05)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경영은 기업의 혁신관련 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과 하위 가설 세 가지는 모

두 뒷받침되었다.

6. 논의 및 시사점

가설검증의 결과, 중역들이 인지하는 가족경영

의 참여도와 실제 참여 가족수는 모두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활동의 성과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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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혁신활동의 경우 단기적 재무성과를 상대적

으로 강조하는 전문경영인 및 주주 등의 소수이

해관계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는 다르게 혁신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 전략관점에서 의사결정

이 필요한 혁신성과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가족간에는 재무적 보상이외에도 가업승

계 및 가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재무적 성과와

함께, 가족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에서 지적

해온 전문경영인 중심의 기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혁신이 기업 소유주의 사회-감정적 부(예

를 들어 혁신의 회피로 인한 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가족의 쇠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

문에 가족기업들은 단순히 혁신에 대해서 보수적

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가족기업과 관련한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에서 가

족만이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업의 가족소유

주가 경제적 가치와 무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에 자원을 분산하고 이를 전문경영인이 동의한다

면 대리인 비용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선행연

구와의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패의 확률이 높은 급진적 혁

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가운데 가족 중의 한명이 경영인으로써 의

사결정을 하고, 이를 가족에서 승인하고, 전문경

영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이는 기업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밀접하고 효율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경영에 대해서 두 가지

의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많

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기

업의 경우 가족 중심의 경영체계에 대해서 비판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중견기업

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문을 바

탕으로 진행된 본 논문의 결과, 가족중심의 경영

은 기업의 혁신성과와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고, 단순히 많은 가족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질적 수준도 혁신성

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30].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의사결정의 하는 것이 아닌

가족이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혁신활

동이 더 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

로 가족경영이 혁신성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

지만, 실제로 대리인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

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경영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비금전적 목표를 추구할 경

우 가족기업에서의 대리인 비용은 명확하게 측정

은 물론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

이다[4]. 또한 본 연구는 가족경영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Causality)를 분석한 것

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써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가족경

영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감소가 혁신성과

를 높일 수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가족경영과 관련한 핵심변수 및 이론을

바탕으로 이들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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